
	● 2026년 국내 식품제조업 시장 규모는 약 202.9조 원, 외식산업 시장 규모는 약 221.5조 원으로 예

측됨1). 또한, 온라인 식품 거래액이 증가 추세임을 고려할 때 2026년에 전체 식품산업에서 온라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고환율과 공급망 불안, 기후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식품, 외식업계 경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2025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

	● 2022~2025년 오프라인 식품판매는 채널별 역할 분화가 한층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였음. 대형마트

는 간편조리식과 유제품 중심의 냉장·신선식 구매가 강화되며 계획구매 채널의 성격을 유지한 반면, 

편의점은 음료·주류·간식 중심의 즉시소비 수요가 고착화되며 소용량·간편 소비 채널로서의 특징이 

더욱 뚜렷해졌음. 체인슈퍼와 일반슈퍼는 근거리 생활권 내에서 간편식과 간식류 수요를 흡수하는 

생활밀착형 채널로 기능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이러한 채널별 구조는 대체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됨.

	● 2026년은 푸드테크 제도화가 실제 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큼.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2026년에는 연구지원센터 확충, 혁신클

러스터 조성, 사업자 신고제 운영, 규제 개선 신청제 도입 등이 본격화될 전망임. 농식품부는 2026년 

연구지원센터를 7개까지 확대하고,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

어, 올해는 푸드테크가 단순 기술 적용을 넘어 창업·투자·사업화 중심의 산업정책 단계로 진입하는 해

로 해석할 수 있음.

	● K-푸드 수출은 2026년에 ‘기록 경신’보다 ‘시장 다변화와 수출 구조 고도화’가 더 중요한 화두가 될 

전망임. 2025년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136.2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농식품만으로도 

처음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음. 라면은 15.2억 달러로 단일 품목 최초 15억 달러를 넘었고, 유럽과 

중동(GCC) 등 신흥 시장에서도 높은 증가율이 나타남.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6년 수출 목표를 

160억 달러로 제시하고, 인증·허가 지원과 유망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올해는 품목 확대뿐 

아니라 지역 확장과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이 핵심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음(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한국 식품정책은 설탕 부담금 도입 논의, 영양표시 전면 의무화, GMO·고카페인 표시 강화 

등 소비 규제와 표시 규제 확대를 중심으로 ‘규제 확산’ 국면에 들어서며, 식품정책의 무게중심이 산업 

진흥에서 건강·안전 중심 관리로 이동하고 있음. 동시에 간편식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었지만 2026

년 7조 5천억 원 규모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고물가에 따른 도시락·김밥 등 가성비 즉

석섭취식품 성장과 함께 건강·미식 수요를 반영한 프리미엄 간편식 확대가 병행되는 양극화가 심화

되고 있음. 즉, 2026년 식품외식산업은 한편으로는 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의 

일상화와 세분화에 맞춰 시장 전략을 고도화해야 함.

	● 2026년에는 친환경·저탄소·지속가능성 관련 식품산업 대응이 더욱 중요한 경영 과제로 부상할 전망

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지속가능한 저탄소축산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공고

하며 저탄소 생산기술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K-푸드 수출이 2025년 102.4억 달러를 기록하

며, 가공식품 중심의 성장으로 세계화의 성숙기에 진입한 만큼, 앞으로는 신선농식품과 가공식품의 

특성에 맞춘 차별화 전략과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구조를 고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박미성 연구위원, 주준형 연구원]

1)  ‌�전국사업체조사수치에한국은행 명목GDP 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함. 2020년 전국사업체조사는 등록기반으로 조사

를 실시한 첫 해로 등록기반과 조사기반의 매출액차이가 3조 원 가까이로 매우 컸음. 등록기반으로만 조사를 진행한 첫 

해인 2021년 음식료품 매출액은 2020년보다 약 23조 원 증가하였고, 2022년 매출액은 2021년보다 약 20조 원 증가

한 지점에 대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인해 수입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품목들의 가격 상

승폭이 컸던 것으로 확인되며(커피 11.4%, 고등어 10.3%, 돼지고기 6.3%, 빵 5.8%), 2026년 1

월 가공식품의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은 2.8%를 기록함.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

점검방안을 발표하며, 23개 품목에 대해 집중 관리에 나서는 등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음.

< 인구 · 사회적 환경 >

	● 우리나라 총인구수는 2016년 이후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으며, 2020년에 출생아 수가 30만 명 이하

로 떨어져 출생자수가 사망자수보다 낮아졌고, 이후 출생자수는 매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 국가데

이터처에서는 2026년 출생아 수를 25만 4천 명으로 추계하였으며, 2026년에는 22만 9천 명으로 

추정함(중위추계). 반면, 사망자 수는 동 기간 36만 3천 명에서 36만 9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하는 등 2026년에도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될 전망임.

	● 1인 가구의 비중 역시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이후 40%대를 넘

어서고 있음. 2025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통계연보 기준 1인 가구 비중은 42.3%로 집계됨.

< 유통 환경 >

	● 2026년에도 온라인 유통업체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025년 온라인 전체 시장규모는 

전년(262조 원) 대비 4.8% 성장한 275조 원으로 집계됨. 식품(음식료품 및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거래액 비중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2.6%에서 2025년 19.1%까지 증가함(2026 식품

외식산업 전망대회). 

	● 2020년 초반까지 1%를 하회하던 온라인 쇼핑몰을 식품 주구입장소로 활용하는 소비자들의 응답 

비중이 2022년 3.7%, 2023년 4.1%, 2024년 9.7%에서 2025년에는 17.0%까지 상승함(식품

소비행태조사).

	●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슈퍼마켓이나 동네 슈퍼마켓, 식자재마트 이용 비중

이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이용 비중은 다소 감소함(2025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 기후 환경 >

	● 전 세계적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이상고온, 가뭄, 폭우 등 극한기상이 주요 농산물 생산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음. 2025년 세계 식량가격은 전반적으로 2024년보다 4.3% 높은 수

준을 보였으며, 특히 커피는 아라비카 가격이 50% 이상, 로부스타 가격이 약 2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WB) 기후 충격에 취약한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불안이 두드러졌음. 또한 식물성유지 가

격지수도 전년 대비 17.1% 상승해 공급 불안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남(FAO).

식품시장 전망

	● 2025년 세계 식품 시장규모는 8조 6,392억 달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추정되며, 품목별 시

장 점유율로는 육류(12.3%), 빵 및 씨리얼류(9.3%), 유제품류 및 콩제품류(8.2%) 순으로 높았음. 

음료 시장에서는 소프트 드링크가 전체 식품 시장의 13.7%, 주류에서는 맥주 및 사과주와 증류주

가 각각 전체 식품 시장의 8.8%와 7.4%를 차지함. 2026년의 세계 식품 시장규모는 2025년 대비 

3.9% 성장한 8조 9,799억 달러로 전망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은 식품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심층 분석

하여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식품외식정보 웹진은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의 최근 분석 결과 등 새로운 식품산업 정

보를 실수요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음. 2018년부터 매월 이메일

을 통해 배포되고 본 사업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됨. 2025년에는 21건의 식품외식정보 웹진이 수

요자에게 제공되었음. 

  2026년 제1호에서는 2025년 수행된 식품산업 전망, 빅데이터 분석, 가공식품 및 외식산업 설문조

사 등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2026년 식품외식산업의 7대 이슈를 선정하였으며, 각 이슈별로 동향

과 전망 및 정책 과제를 제시함.

  2026 식품외식산업 7대 이슈 주제는 1) 기후, 전쟁 리스크와 식품 물가, 2) 푸드테크와 관련한 식

품산업의 재구조화, 3) 가공식품 규제, 4) 간편식 소비의 구조적 양극화 5) 온라인 플랫폼 확산에 따

른 식품 시장 변화, 6) 외식 수요 및 외식산업의 비용 압박, 7) K-푸드 세계화임.

환경변화와 식품시장 전망 

대내외 환경 변화

< 경제 환경 >

	● 세계 경제는 2025년에 관세 불확실성 완화, 달러 약세 흐름으로 3.2%의 성장률을 기록함. 2026

년에는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해 전세계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의 관세 완화, AI 투자

에 대한 활황 등으로 인해 3.3%의 안정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2000~2010년대 연

평균 성장률인 3.7%를 하회하는 수준임(IMF).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2.4%로 비교적 높은 성장률

이 예상되는 반면, 유로존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1.5% 성장에 그쳐 선진국 평균 성장

률은 2%를 소폭 하회할 가능성이 높음. 개발도상국은 중국의 성장세가 2025년 5.0%에서 2026

년 4.5%로 둔화되는 반면 러시아는 0.6%에서 0.8%로 소폭 개선되어, 전년도의 4.4%와 유사한 

4.2%의 성장률이 예상됨.

	● 우리나라 경제는 2025년에 글로벌 경기 회복과 수출 개선으로 1.0% 성장하였으며, 2026년에는 

반도체 경기 회복과 수출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IMF). 대내외 불확실

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경기는 금리 부담 완화와 소비 회복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세 

인상 등 통상환경 변화와 수출 증가세 둔화의 영향으로 회복 속도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 2026년의 물가상승률은 전년도(2.1%)에 비해 소비 개선, 건설부진의 완화 등으로 2.1% 상승할 것

으로 전망되었으나, 외환·부동산시장 불확실성, 가계부채 등 리스크 우려도 동시에 존재함(2026년 

경제성장전략). 한편 최근 원화 약세로 인한 고환율과 이란, 미국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으로 

2026 식품외식산업 7대 이슈



①‌� 기후·전쟁 리스크와 물가상승 압력, 식품산업 비용 구조의 재편

	● 이란-미국전쟁 발발로 국제 정세 불안정 심화, 이에 따른 환율 1,500원 돌파, 국제유가 급등, 국제곡

물 가격 반등이 동시에 발생하며 비용 충격이 중첩되는 국면임.

	● 식품외식산업 생산자물가는 2024년 일시적 둔화 이후 2025~2026년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

고 있음. 일부 품목은 조정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높은 가격 수준이 유지되며, 추가 상승 압력이 

예상되는 상황임. 원재료 수입 의존 업종(제분·유지·사료 등)과 외식업 전반에서 비용 상승이 확산되

는 양상임

	● 기업은 생산함수 효율화, 공급망 다변화, 수출 확대를 통해 비용 구조 재편이 요구되는 상황임 정부는 환

율·곡물 가격 리스크 관리(헤징), 시장공정성 확보, 취약계층 보호를 병행하는 다층적 대응이 필요함.

국제 원유가격 및 환율 추이

< 국제 원유가격 추이와 영향 >

	● 국제 원유가격은 2024~2025년 동안 배럴당 약 60~80달러 수준에서 등락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2026년 3월 기준 국제 원유가격은 Dubai 166.8달러, Brent 108.65달러, WTI 

96.14달러 수준까지 상승하며, 최근 시장이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급등세를 기록함.

	● 이러한 수준의 유가 상승은 식품·외식산업의 에너지비·물류비·원재료비를 동시에 자극하여, 단일 비

용 요인을 넘어 생산·유통·원재료 전반에 걸친 ‘복합적 비용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원/달러 환율 추이와 영향 >

	● 원/달러 환율은 2025년 들어 재상승하며 최근 1,500원에 근접하고 있음. 이는 수입물가 전반을 자

극하는 강한 비용 충격으로 작용함.

	● 식품외식산업은 원재료와 곡물 등 주요 투입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환율 상승이 제조원가 상승으

로 직결되는 구조이며, 물류비,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이 식품업계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음. 

국제 곡물가격 및 생산자 물가

< 국제곡물가격 추이와 전망 >

	●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2024년 하반기 이후 등락을 거치며 2026년 1분기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국제곡물 가격은 변동성을 동반한 재상승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지정

학적 리스크 확대는 에너지 가격과 환율 불안을 자극해 국제곡물 가격의 상방 압력을 높이고 있음. 

	● 국제곡물 가격은 통상 3~6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 수입단가에 반영되며, 최근과 같은 고환율 국면에

서는 수입단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음. 실제로 수입단가지수도 2024년 4분기 이후 다시 상

승하고 있음. 이 같은 흐름은 곡물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는 식품외식산업의 원가 부담을 높이는 요

인임. 특히 사료비와 가공식품 원재료비 상승을 통해 식품 물가 전반의 상승 압력을 확대시키고 있음.

	l 국제곡물 수입단가지수 동향 및 전망

주: 품목별 식용 및 사료용 곡물의 국내 수입액 가중치와 S&P Global 대미환율 전망치를 이용하여 산출함.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국제곡물 – 2025년 3월호 재인용

<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 식료품·음료품·음식점및주점의 생산자물가는 2020년 이후 상승세를 이어왔으며, 2024년에는 식료

품이 122.6에서 123.6으로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음. 이는 2020~2023년 

누적된 비용 상승 이후 나타난 일시적 조정 국면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2025년 들어 식료품 126.8, 음료품 117.6, 음식점및주점 124.6으로 다시 상승하였고, 

2026년 1월에도 각각 127.7, 118.1, 126.2까지 오르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 환율·유가·곡물 가

격 상승이 맞물리는 가운데 기업의 비용 흡수 여력은 제한적이어서, 생산자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음.

	l 식료품, 음료품, 음식점 및 주점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1

식료품 99.1 100.0 105.0 115.2 122.6 123.6 126.8 127.7

음료품 98.9 100.0 101.7 107.3 111.2 114.8 117.6 118.1

음식점및주점 98.7 100.0 102.7 110.6 117.4 120.9 124.6 126.2

자료: 통계청, 생산자물가지수. 

< 음식료품 품목군별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 음식료품 품목군별 생산자물가는 2024년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2025년 들어 다시 전반적인 상

승 흐름을 보이고 있음. 특히 수산가공품(7.4%), 떡·과자·면류(3.6%), 기타식료품(3.8%), 비알콜음

료및얼음(3.6%) 등은 전년 대비 상승폭이 확대됨. 반면 제분(-0.8%), 제당및전분(-3.0%)은 일부 

조정 국면을 보였으나, 지수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태임.

	● 조미료및유지(143.0), 사료(129.7), 제분(133.0)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높은 가격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환율 상승과 유가 불안, 공급망 리스크까지 겹치며 비용 부담이 다시 커질 가

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음식료품 전반의 가격 수준은 여전히 높고, 식품제조업의 비용 흡수 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향후 소비자물가로의 전이 가능성이 있음.

	l 음식료품 품목군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2

-2023

2023

-2024

2024

-2025

육가공품및낙농품 97.6 100.0 102.7 109.2 116.5 119.7 122.2 6.7% 2.7% 2.1%

수산가공품 100.1 100.0 100.2 107.1 112.9 120.7 129.6 5.4% 6.9% 7.4%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2

-2023

2023

-2024

2024

-2025

제분 100.0 100.0 101.9 126.1 136.4 134.0 133.0 8.2% -1.8% -0.8%

제당및전분 99.4 100.0 106.1 116.7 123.7 121.3 117.7 6.0% -2.0% -3.0%

떡,과자및면류 99.1 100.0 102.1 111.1 119.0 121.0 125.3 7.1% 1.6% 3.6%

조미료및유지 101.4 100.0 110.5 123.4 138.3 140.0 143.0 12.0% 1.2% 2.1%

기타식료품 99.0 100.0 103.6 108.5 114.1 115.7 120.1 5.2% 1.4% 3.8%

사료 98.5 100.0 110.3 131.6 135.6 129.3 129.7 3.0% -4.6% 0.3%

주류 98.1 100.0 101.1 107.2 110.1 115.2 116.6 2.7% 4.6% 1.2%

비알콜음료및얼음 99.6 100.0 102.2 107.3 112.1 114.4 118.5 4.5% 2.0% 3.6%

자료: 통계청, 생산자물가지수. 

< 음식점 업종별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 음식점 업종별 생산자물가는 2024년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2025년 들어 다시 전반적인 상승 흐

름을 보이고 있음. 중식(4.8%), 일식(4.7%), 제과점(5.6%)은 전년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며 외식업 

전반의 가격 압력이 이어지고 있음.

	● 최근 외식물가 상승은 식재료비, 에너지비, 물류비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환율 상승과 유

가 불안, 공급망 리스크까지 겹치며 비용 부담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l 음식료품 품목군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2

-2023

2023

-2024

2024

-2025

한식 98.6 100.0 102.5 110.4 117.0 120.5 123.4 6.0% 3.0% 2.4%

중식 98.6 100.0 103.0 112.4 118.9 122.6 128.5 5.8% 3.1% 4.8%

일식 99.9 100.0 106.0 116.0 122.3 125.9 131.8 5.5% 2.9% 4.7%

서양식 98.8 100.0 102.4 110.1 116.4 119.7 123.2 5.8% 2.8% 3.0%

기관구내식 97.5 100.0 104.0 108.6 116.1 121.0 124.0 7.0% 4.2% 2.5%

제과점 98.1 100.0 104.6 116.3 127.0 128.7 135.9 9.3% 1.3% 5.6%

햄버거및피자전문점 101.0 100.0 101.0 110.0 121.6 124.5 127.1 10.6% 2.4% 2.1%

치킨전문점 98.7 100.0 102.9 112.6 118.4 124.0 128.7 5.1% 4.7% 3.8%

분식및기타간이음식점 97.4 100.0 104.1 114.9 124.4 131.1 136.8 8.3% 5.4% 4.3%

비알콜음료점 99.8 100.0 99.9 104.6 106.4 106.5 110.2 1.7% 0.1% 3.5%

자료: 통계청, 생산자물가지수. 

향후 과제

	● 식품·외식산업은 단기적 비용 절감보다 생산 효율화, 자동화·AI 도입, 공급망 다변화 등을 통한 비용 

구조 재편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정 국가·경로 의존을 낮추고 장기계약·분산조달 체계를 강화

해 원재료 가격 변동 대응력을 높여야 함.

	● 정부는 환율·국제곡물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수단을 확대하고, 가격 형성의 투명성

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김상효 연구위원]



② 푸드테크: 산업 성장기반 구축 및 데이터 기반 식품산업 재구조화

	● 정부는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2022.12.14.) 발표에 이어 대체식품이 포함된 그린바이오산업 육

성법 제정(2024.1.2.) 및 시행(2025.1.3.),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2024.12.20.) 및 시행

(2025.12.21.)으로 식품의 기술과의 융합을 위한 성장기반을 마련하였음.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

한 제도 기반 및 정책 현황, 푸드테크 산업 및 기술 현황, 시장규모 전망을 살펴봄. 

푸드테크 범위와 정책 현황

< 푸드테크 범위 >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3.3.) 제2조에 의해 푸드테크 범위는 ①식품 제

조 기술, ②식품 유통 기술, ③외식 서비스 혁신 기술, ④그밖에 식품의 제조·유통, 외식서비스 등과 관

련한 분야에 이용되는 첨단·혁신기술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임. 여기서 첨단·

혁신기술은 로봇,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등을 포함함.

	- ①식품 제조 기술: 식물기반 식품, 세포배양 식품, 개인 맞춤형 식품, 간편 식품, 삼차원프린팅 식품, 새

활용 식품(다른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활용하여 제조하는 식품) 제조 기술, 식품 스마트

제조 기술(식품 제조 과정에 로봇,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등을 활용하는 기술)

	- ②식품 유통 기술: 친환경 포장 기술, 식품 스마트유통 기술(식품 유통 과정에 로봇, 인공지능 및 정보

통신 등을 활용하는 기술)

	- ③외식 서비스 혁신 기술: 외식 서비스 제공 과정에 로봇,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등을 활용하는 기술

< 정책 현황 >

	● 정부는 2020년부터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사업(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 

연구지원센터 구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푸드테크분야 한국산업표준 제정, 전용 펀드 조성 등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현재 서울대, 고려대(세종), 한양대, 경희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포항공대, 경북대 등 9개 학교에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

	● 또한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야별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거점으로 하는 푸드테크 혁신클

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할 계획임. 

	- 2024년 익산(대체식품), 나주(업사이클링), 포항(식품로봇)이 선정되었고, 2025년 과천·춘천(맞춤형

식품), 경북의성(세포배양), 제주(간편식품), 구미(스마트제조)가 선정되어 구축 중

	- 경북의성이 2024년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식품용 세포은행 구축, 대량생산 및 상용

화 실증사업이 진행 

	● 정부는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2023.8.31.)를 2024.1.1. 시행하

였으며,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함(2023.11.27.). 또한 세포·미생물 배양물을 식품원료

로 편입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2023.5.19.)함. 

	●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핵심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4년 12월 30일 푸드테크분야 한국산업표

준 4종(▲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식물성 대체식품 ▲업사이클 식품에 대한 일반 요

구사항 ▲식품 3D 프린팅 기술)을 신설함.

	-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등 푸드테크 분야 한국산업표준 3종을 제정 계획

	● 정부는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신산업에 1,000억원 규모를 조성하여 기업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2026년 올해부터 푸드테크 업력 제한(7년 이내 창업 기업)을 없애 후

속·스케일업 지원이 가능하며 청년기업성장펀드 투자금액 상한(초기단계 건당 3억원, 사업화단계 5억

원)을 폐지하여 지원할 계획임. 

	● 해외 시장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수출에 필수적인 현지 인증 및 허가 취득 과정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해외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R&D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

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푸드테크 산업 및 기술 현황

< 푸드테크 산업 및 기술 현황 >

	● 푸드테크 산업은 단순 조리 자동화를 넘어선 ‘푸드테크 2.0’ 시대에 본격 진입했음. ‘푸드테크 2.0’ 시대

의 핵심기술은 생성형 AI의 초개인화 알고리즘과 고도화된 로보틱스 기술이 결합한 ‘피지컬 AI(Physi-

cal AI)’임. 

	- 과거의 기술이 볶거나 튀기는 단편적인 노동 대체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AI가 인간의 생체 데이터를 분

석해 식단을 제안하고, 이를 지능형 로봇이 실제 조리에 반영

	● 풀무원의 리뷰 분석 시스템 ‘AIRS’, 제이코스로보텍의 무인 튀김 로봇, CJ제일제당의 대화형 AI 검색 서

비스 ‘파이(Fai)’ 등은 단순 조리 자동화를 넘어 데이터 분석과 생성형 AI로 맞춤형 서비스와 ESG 경영

을 실현함. 

	- 풀무원은 ‘AI 식수 예측 시스템’과 고객 리뷰 분석 시스템인 ‘AIRS’를 연동해 급식 및 외식 현장의 고

질적인 잔반 문제를 해결

	- 제이코스로보텍이 개발한 스마트 산패 센서 통합 플랫폼은 조리 온도와 시간, 기름의 산가 지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프라이데이터’(FryData™)를 기반으로 로봇이 스스로 튀김 품질을 판단하게 

해 진정한 무인화를 구현함. 2025년 NET 신기술 인증을 획득

	- CJ제일제당은 ‘비비고 김치’의 핵심 공정인 배추 선별에 딥러닝 기반 ‘비전 AI 분석 시스템’을 투입

해 품질 균일화를 달성함. 겉면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내부 ‘속썩음’이나 ‘공동 현상’까지 88% 이상의 

정확도로 포착

	- 냉장고가 사용자의 수면 질이나 운동량을 인지해 맞춤형 식단을 제안하고, 이를 선택하면 인덕션과 

오븐으로 데이터가 즉시 전송돼 최적의 온도와 조리 시간이 자동 설정됨. 단순한 식품 보관고를 넘

어 식재료 관리부터 건강 분석, 조리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엔드 투 엔드’(End-to-End) 지능화 라

인이 구축된 것

	- 대형 유통사들 역시 생성형 AI 기반의 통합 수요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신선식품 재고 관리함. 롯데

마트와 GS25 등은 과거 판매 데이터에 기온, 상권 특성, 행사 정보 등 수백 가지 변수를 결합한 AI 

발주 시스템을 가동해 식재료 폐기율을 15% 이상 낮추는 성과

	- CU는 ‘스마트 발주’ 시스템을 통해 상품별 최적 재고량을 산출하고 있으며, 현대백화점은 명절 등 물량

이 급증하는 시기의 재고 소진율을 극대화해 수익성을 개선

	● ‌�푸드테크 산업 중 투자가 활발한 분야는 식품로봇임 최근 푸드테크 로봇은 배달·서빙로봇 중심에서 

조리용 협동로봇 중심으로 대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 향후 휴게소 및 역 등으로 우선 확대 전망

< 푸드테크 시장규모 >

	● 국내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2024년 기준 96조 2,351억 원으로 추산되어 전년(83조 7,877억 원) 대

비 14.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식품유통(49.6%), 외식 혁신서비스(38.7%), 대체식품, 간편식품, 

케어푸드를 포함하는 식품제조(11.7%) 순서로 큼.

	- 분야별 성장률(‘24/’20)은 식품로봇을 포함하는 외식 혁신서비스(20.8%), 식품유통(17.4%), 식품제

조(10.3%) 순서

이슈 및 대응 방안

	● 국내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2020년 50조 1,553억원에서 2024년 96조 2,332억 원으로 연평균 

17.7%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정부의 지원정책에 의해 당분간 이러한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푸드테크 산업은 첨단·혁신기술이 접목·활용되고 있는데,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AI 및 디지털 도입 확

대를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 및 DB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플랫

폼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AI는 제품의 기획부터 생산, 판매, 유지보수 등 전반에 걸친 데이터 통합 및 분석을 통해 가치 창출 가능

하지만, 분산된 데이터로 인해 실현 어려움

	- 식품업계 AI의 본질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연결·추적

	●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하위법령 시행으로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산업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며 정부 정책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푸드테크산업 범위가 비식품 분야(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의 개발ㆍ생

산ㆍ유통)까지 포함해 광범위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지원 대상 등을 명확하게 규

정하기 위한 노력 필요

	- 농업과 식품의 동반성장·상생협력 사례 발굴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 육성의 당위성을 마련 필요

	● 푸드테크 산업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산업 분류체계 정비 및 통계 구축 기반 마련이 필요함. 

	● CES 2026에서도 인공지능(AI)와 로봇 기술은 푸드테크 산업 전반에 걸쳐 이용될 주요 기술임.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 제조 및 로봇 기술개발과 상용화는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임. 로봇 필수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현장 실증이 가능한 로봇 기술개발이 필요함. 

[박미성 연구위원]



③ 국민 건강과 알 권리 강화를 위한 가공식품 규제 확산 
	● 최근 소비자의 건강 지향 트렌드가 확대되면서 식품의 영양·안전에 대한 정책 수요가 빠르게 증대하

고 있음. 이에 따라 2026년 현재 설탕 부담금 도입 공론화, 가공식품 영양표시 전면 의무화, GMO 완

전표시제 시행, 고카페인 표시 강화 등 굵직한 정책 변화가 잇따르고 있음. 조세·부담금을 통한 소비 

규제와 표시규제 강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가공식품 표시규제 현황 및 관련 쟁점을 살펴봄.

조세·부담금을 통한 당류 소비 규제 논의

	● 설탕세(Sugar Tax)는 당류가 과도하게 첨가된 식음료에 세금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여 소비를 억제

하고, 확보된 재원을 공공보건에 재투자하는 정책 수단임.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비만·당

뇨병 예방을 위해 각국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바 있으며, 현재 전 세계 120여 개국이 유사한 제도

를 시행 중임.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가당음료(SSB)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식품업계의 반발과 물가 상승 우려로 임기 만료 폐기된 바 있음. 이후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도입을 공론화하면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됨.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2019~2023)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음료 섭

취량은 274.6g으로 2019년(223.5g) 대비 약 23% 증가하였음. 2023년 기준 음료로 섭취한 당 

섭취량을 보면 10대 청소년의 음료 통한 당 섭취량은 하루 16.7g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으며, 

20대(15.7g)와 30대(15.1g)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특히 아동·청소년은 탄산음료, 과일

채소음료 등 가당음료를 주로 섭취하고 있어 성인에서 나타나는 자발적인 저당 전환이 이 연령층에

서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이러한 현황은 아동·청소년의 당류 과잉 섭취를 효

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부담금 도입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l 음료 섭취량 추이(좌) 및 연령대별 음료 통한 당 섭취량(우)  	 단위: g/인/일

음료 섭취량 추이 연령대별 음료로 섭취한 당 섭취량 (2023년)

자료: 윤성하 외, 「우리 국민의 음료 섭취 현황」,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플러스, 2025.5.

	● 대통령의 공론화 발언 이후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었음. 2026년 1월에는 당 함량에 

따라 리터당 225~3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월에는 또 

다른 법안으로 첨가당 함량에 따라 100리터당 1,000원에서 최대 28,0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개

정안이 대표발의 되었음. 두 법안 모두 징수된 부담금을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및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이 2026년 1월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

답자의 80.1%가 설탕 부담금 도입에 찬성하였음. 부과 대상으로는 탄산음료(75.1%), 과자·빵·떡류

(72.5%)가 높게 나타났으며, 담뱃갑 경고문과 유사하게 첨가당 위험성을 제품에 표시하는 방안에는 

94.4%가 찬성하였음. 부담금 도입에 따른 재원 활용처로는 청소년 체육활동·급식 질 향상(86.9%), 

노인 건강지원(84.8%), 필수의료 인력·시스템 지원(82.1%), 저소득층 건강지원(80.7%)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음(서울신문, 2026.1.28; 메디컬월드뉴스, 2026.1.28).

	l 가당음료 부담금 관련 발의 법안 비교

구분 2026년 1월 발의 법안 2026년 2월 발의 법안

법적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부과 대상 가당음료 제조·가공·수입자 가당음료 제조·가공·수입자

부담금  

수준

당 함량에 따라 리터당 225~300원

(콜라 350ml 캔 기준 105원)

첨가당 함량에 따라 100리터당 1,000원

~28,000원 (콜라 350ml 캔 기준 39원)

재원 용도 비만·만성질환 예방,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만성질환 예방·관리, 공공의료 강화

자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대표발의), 2026.1.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2026.2.3.

	● 국민 여론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이나 실제 도입을 둘러싼 쟁점은 적지 않음. 식품기업 입장에서 부담

금이 도입될 경우 제품의 당 함량을 줄이는 리포뮬레이션(reformulation)을 통해 부담금을 회피하

거나, 부담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음. 그러나 어느 쪽이든 기업에 상당

한 부담이 수반됨. 리포뮬레이션의 경우 동일한 맛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 감미료 연구, 레시피 재설

계, 생산라인 조정 등 R&D 및 설비 투자가 불가피하며, 이러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는 글로

벌 대기업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설탕이 들어간 제품이 광범위한 만큼 부과 기준에 따

라 특정 기업이나 품목만 불리해질 수 있어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함.

	● 리포뮬레이션이 어려운 경우 부담금은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으나,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고 매출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함. 실제로 미 필라델피아는 2017년부터 가당음료에 대한 설

탕세를 부과한 이후 시내 주요 식료품점의 가당음료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펩시코·코카콜라 등 주요 

음료업체의 고용 축소 및 감원을 초래하였음. 소규모 유통망도 타격을 받아 소규모 식료품점들의 매

출이 감소하고 편의점 운영자들은 폐업 가능성을 우려하였음(Billy Penn, 2017.12.12.). 나아가 소

비자들이 비과세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여 구매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내 유통·물류 체계가 왜곡

되었고, 세수도 당초 전망 대비 하향 조정되어 세수 목표마저 달성하지 못하였음(Tax Foundation, 

2023.7).

	●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건강 개선이라는 정책 효과는 불확실함. 유통·소매 단

계를 거쳐 부담금이 최종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경우 소득 대비 식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역

진성 우려가 제기됨.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됨. 멕시코의 경우 음료세 도입 후 가당음료 

소비는 감소하였으나 비만율 자체는 뚜렷이 개선되지 않았으며(경향신문, 2026.2.9), 부담금 도입 

시 다른 고열량 식품이나 유사제품으로 소비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가공식품 표시 규제 강화

	● 2026년부터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전체 가공식품으로 확대됨. 식약처는 기존 182개 품목에만 적용

하던 영양표시(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단백질 등)를 77개 품목을 추가해 총 259개 품목으로 확대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4년 8월 입법예고하였음. 영양성분

이 거의 없는 품목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가공식품이 영양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2026년 1

월부터 20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됨. 같은 개정안에는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대상을 기존 액체 식품에서 고체 식품(과라나 함유 젤리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당알코올류(

자일리톨, 락티톨 등) 함량 10% 이상 제품에 종류 및 함량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

어 있음(정책브리핑, 2024.8.9.).

	● 2025년 12월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음. 이에 

2026년 12월부터 제조·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간장, 

당류, 식용유지류 등)에도 GMO 표시가 의무화되어 기존의 '잔류 기반' 표시에서 '원료 기반' 표시로 

전환됨(정책브리핑, 2026.2.27). 업계에서는 Non-GMO 원료 수급 불안, 이력추적 비용 상승, 식품 

가격 인상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 등 주요 수출국도 과잉 규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어(세

종 법무법인, 2026) 시행 과정에서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l 2026년 가공식품 영양표시 의무화 관련 변경사항

구분 현행 개정 시행시기

영양표시
의무대상

182개 품목
259개 품목 (77개 추가, 얼음·추잉껌 

등 30개 제외 시 사실상 전 품목)
2026.1~2028  

(매출 규모별 단계적)

고카페인  
주의문구

액체식품만 표시
과라나 함유 고체 식품(젤리 등)까지  

확대
2026.1

당알코올류 
표시

주요 원재료 사용한  
제품에 주의사항 표시

함량 10% 이상 제품으로 확대,  
종류·함량 명시 의무

2026.1

GMO 표시
제조·가공 후 GMO 
성분이 남아있는  

식품만 표시

성분 잔류 여부와 무관하게  
원료 기반 표시 의무화  

(간장·당류·식용유지류 등 포함)
2026.12.31

자료: ‌�정책브리핑(2024.8.9); 김앤장법률사무소(2025.12); 정책브리핑(2026.2.27.)

요약 및 시사점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의 식품정책은 규제 확

산이라는 흐름 속에 있음. 2026년 추진되고 있는 가공식품 영양표시 전면 의무화, GMO 완전표시제, 

고카페인·당알코올 표시 강화는 공통적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지향하고 있음.

	● 나아가 정책의 방향이 단순한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에서 소비자 건강지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설탕 부담금 논의는 가격 신호를 통해 소비 행동 자체를 바꾸려는 건강 위해

성에 대한 규제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고 판단을 맡기는 '알 권리' 차원을 넘어 건강한 선택이 자연

스럽게 이루어지는 환경조성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음.

	● 규제의 대상 역시 확장되고 있음. GMO 완전표시제는 식품의 '원료'를, 영양표시 의무화는 표시 대상 

품목을 182개에서 259개로 넓히는 동시에 당류·나트륨 등 '성분'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

카페인 주의문구는 특정 성분의 '함량'을, 설탕 부담금은 건강 '위해성' 자체를 규제의 근거로 삼고 있

음. 원료에서 성분으로, 성분에서 함량으로, 함량에서 위해성으로 규제의 그물이 촘촘해지고 있음.

	● 한편 식품 규제 확대를 위해서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음. 설탕 부담금의 경우 풍선효과, 역진성, 대

체당 과세 여부 등 제도 설계상의 쟁점이 해소되어야 하며, 징수된 재원의 투명한 사용을 담보하는 거

버넌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GMO 완전표시제도 법률은 통과되었으나 시행령·고시 단계에서의 세

밀한 조율이 남아 있음.

	● 무엇보다도 규제 강화가 식품산업에 미치는 비용 부담과 소비자 물가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

링하면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와 산업 현실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함.

	● 식품기업의 자발적 노력도 산업 당면과제로 남아 있음. 미국에서는 2006년 주요 식품·음료 기업들

이 자율규제 프로그램인 '아동 식품·음료 광고 이니셔티브(CFBAI)'를 출범시켜 13세 미만 아동 대상 

광고에서 통일 영양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UConn Rudd Center for 

Food Policy and Health). 참여 기업들은 영양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품의 당·나트

륨·지방 함량을 낮추는 리포뮬레이션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 22개 주요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한국

에서도 부담금이라는 강제적 수단에 앞서 식품기업이 자발적으로 당류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제품 

리포뮬레이션을 추진하는 등 업계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규제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최윤영 부연구위원]



④ 2)간편식 소비의 보편화, 구조적 양극화
	● 간편식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 후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여 2026년 7조 5천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

로 전망됨. 즉석조리식품 중 냉동 국·탕·찌개 판매가 지속되고, 고물가 지속으로 도시락과 김밥 등 즉

석섭취식품이 빠르게 성장하는 특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간편식 판매 경로가 온라인 중심에서 편

의점과 마트 등으로 확대되고 간편식 소비층이 확산되는 등 소비의 보편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

는 반면, 건강지향과 미식 트렌드를 반영하여 RMR 및 건강 간편식 시장도 확대되는 구조적 양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동향과 전망

2026년 간편식 판매액 7조 5천 억 규모 예상, 즉석섭취식품 국내 판매액 크게 증가

	● 간편식(즉석식품류) 국내 판매액은 2024년 7조 2,606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9.0% 확대됨. 간

편식 국내 판매액이 2015~2022년간 연평균 14.9%의 증가율을 보이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증

가율이 4.2%로 완만한 성장세로 전환하였으나, 2024년에는 19.0%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2026년 간편식의 국내 판매액 규모를 2024년 식약처의 간편식 국내 판매액에 통계청 가계동향조

사의 즉석동결식품 지출액 증가율을 적용하여 2026년 7조 5천억 원 규모로 추정함.3)

	● 간편식 유형별로 즉석조리식품의 국내 판매액은 2015년 5,946억 원에서 2022년 2조 7,886억 원

으로 연평균 24.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23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됨. 2024년 즉석조

리식품의 국내 판매액은 2조 9,5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함. 

	l 가정간편식(즉석식품류) 국내 판매액 추이 	 단위: 억 원

11,260 
13,949 

16,363 
19,001 18,799 

22,077 

27,789 

33,964 
37,081 

42,059 
44,254 

49,858 

58,532 

61,013 

72,606 

 -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55,000

 60,000

 65,000

 70,000

 75,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즉석식품류(계)

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만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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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조리세트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생산실적」, 각 연도. 

	● 즉석섭취식품은 2015년 이후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2.1%로 동기간 즉석조리식품 연평균 

성장률 19.5%에 비해 낮았으나, 2024년에는 즉석섭취식품의 국내 판매액이 2조 8천억 원으로 전

년 대비 45.0%의 역대 유례없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식품·외식 물가 부담으로 간단한 식사대용 즉섭섭취식품 소비가 확대되었

기 때문 

2) 본 웹진 작성에 활용한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의 DOI번호는 10.23333/R.101006.001임.

3)  ‌�2026년 판매액은 2024년 즉석식품류 국내 판매액(식약처)에 2025년 가구의 즉석동결식품 지출액(통계청) 증감율 

2.1%를 적용하여 2025년 국내 판매액을 추정하였으며, 즉석동결식품 지출액의 최근 3개년 산술평균을 다시 적용하

여 2026년 국내 판매액을 추정함.

	● 신선편의식품은 2024년 3,688억 원으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으나 전년 대비 27.8%의 증가율을 

보여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는 반면, 간편조리세트의 2024년 국내 판매액은 2,357억 원으로 전년 대

비 2.3% 하락함.

	- 간편조리세트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집밥 수요 증가로 크게 성장했으나, 식자재 소분·냉장유통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가격경쟁력 저위, 냉동 기술 제고에 따른 냉동 즉석섭취식품의 품질 향상 등으로 매출 

감소 

	● 2024년 기준 간편식 유형별 비중은 즉석조리식품 40.7%, 즉석섭취식품 38.3%, 신선편의식품 

5.1%, 간편조리세트 3.2% 등임. 

즉석조리식품 성장 둔화에도 국·탕 성장

	● 즉석조리식품의 국내 판매 성장률이 완만하게 전환된 가운데 국과 탕류는 2024년 각각 19.8%, 

12.6%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함. 외식물가 상승을 배경으로 상대적으로 조리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외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타 제품에 비해 차별화된 것으로 보임. 

	- 급속냉동 기술 발달에 따른 품질 제고와 생산업체의 해당 품목 집중 투자도 영향(CJ제일제당 냉동 국

물요리 신제품 출시(2025년 8월), 하림 ‘더미식 국물요리’ 프리미엄 브랜드 확대)

즉석섭식품의 급성장: 고물가 시대 도시락과 김밥류 등 가성비 소비

	● 즉석섭취식품 중 특히 김밥과 햄버거 판매액이 2024년에 각각 123.9%, 57.1%로 크게 증가, 물가 

부담으로 간단한 한 끼의 대명사인 김밥과 햄버거의 소비가 확대됨. 고물가 장기화시 실속형 즉석섭

취식품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됨. 

	- 런치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학생·청년층을 중심으로 가성비를 강조한 간편식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 

2025년 GS25 도시락 매출도 전년 대비 23.5% 상승

간편식 소비의 일상화와 계층간 소비 격차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즉석동결식품 월평균 지출액을 분석한 결과, 

가구에서는 2025년 한 달 평균 1만 1,167원을 지출하여 가공식품 품목 중에서 6번째로 높은 순위

를 차지함. ‘가공식품 태도조사(2025)’에 의하면 75% 이상의 가구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4)간편식

을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됨.

	● 가구의 즉석동결식품 월평균 지출액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여 2025년 기준 5분위(16,582

원)가 1분위(6,104원)의 약 2.7배에 달함.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40대(17,732원)가 가장 높고 50

대(13,509원)와 30대 이하(10,623원) 순서이나, 60대 이상(6,884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특징임.

	l 2025년 소득수준별 및 가구주 연령대별 즉석동결식품 지출액 비교 	 단위: 원

5,669 

8,481 

11,123 

13,993 
15,925 

11,658 

16,738 

13,342 

6,261 

6,104 
8,533 

10,864 
13,745 

16,582 

10,623 

17,732 

13,509 

6,884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소득분위별 연령대별

2024 2025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각 연도)

4)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의 간편식(HMR) 항목 중 즉석 섭취 식품 기준임. 또한 본 웹진에서 활용한 가계동향조사 원시

자료의 DOI번호는 10.23333/RN.50150276.V2.2, 10.23333/RN.99990791.V1.4임.

실속 냉동 간편식과 프리미엄 제품이 동시에 성장하는 구조적 양극화

	● 간편식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소비층과 가격대의 양극화가 심화됨. 2026년에도 고물가가 지
속될 경우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은 편의점·마트의 중저가 간편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동시에 건강과 미식 트렌드를 반영하여 프리미엄 제품 시장 역시 동반 성장할 것으로 전
망됨. 냉동 간편식의 합리성 및 다양화 경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프리미엄 간편식은 개인 맞춤형 
영양 설계, 건강 기능성 확대, 미식 문화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유명 맛집·셰프와 협업 확대 등의 현
상이 강화될 전망임. 

	- 냉동기술 발전으로 재료 본연의 맛과 식감까지 유지하면서 다양한 냉동간편식 상품군의 확장 전망

	- 유명 맛집, 로컬 프리미엄 브랜드, 미쉐린 셰프와의 협업 제품 등 RMR 제품 확대, 단백질 강화 도시락/

포스트바이오틱스 첨가 국물요리 등 맞춤형 영양 성분을 강화하고 유산균/오메가3/식물성 단백질 함

유 등 기능성 중심 제품 출시 증가 전망

간편식 온라인 구매 비중 확대, 오프라인에선 대형마트 우세

	● 성인 소비자 대상 간편식 구매 채널 조사결과(2025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오프라인 대형마
트’(30.2%)와 ‘온라인 쇼핑몰’(22.5%)의 비중이 높음. 

	- 1인 가구는 ‘오프라인 대형마트(26.1%)와 ‘온라인 쇼핑몰’ (26.5%) 선호 비슷, 20대는 편의점 이용 

비중 11.1%  

	● 배달 전문 간편식 브랜드 증가와 퀵커머스 확대로 인해 2026년 신선·즉석 간편식 온라인 구매 비중
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오프라인에선 대형마트가 즉석조리 매장을 강화하고, PB상품 개발
을 확대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대의 신선 간편식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편의점에서도 한 끼 식
사형 간편식(HMR) 제품군을 다양화하여 접근성과 선택지를 넓히면서 간편식 소비층을 더욱 확대할 
전망임. 

이슈 및 대응 방안

	● 2026년 간편식 시장은 고물가·외식비 상승과 1인·맞벌이 가구 증가를 배경으로 약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소비자 전계층의 간편식 구입 및 일상소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가성비 중심
의 실속형 제품과 건강·프리미엄 간편식이 동시에 확대되는 이중 구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특히 즉
석섭취식품과 냉동 간편식을 중심으로 소비가 확대되고, 전 가구 유형으로 이용층이 확산되는 흐름
이 지속될 전망임.

	● 글로벌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물류비 상승 등 대외적 요인이 작용하는 가운데, 제조업체들은 원가 절감 
전략 강화와 함께 K-푸드 열풍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간편식의 해외 수출을 확대할 전망임. 외식업체
들은 B2B 협업과 해외시장 맞춤형 제품 개발을 강화하고, 대형마트 및 퀵커머스 플랫폼과 연계하여 
유통망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간편식 수출량은 2019년에는 61,763톤, 2023년 68,285톤, 2024년 78,949톤으로 즉석조리식품

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

	- 냉동 간편식은 한식 고유의 조리 구조, 냉동 기술의 고도화, 글로벌 유통 인프라의 높은 적합성이 결합

되며 K-Food 글로벌 확장의 핵심 수단으로 정착하는 과정

	● 간편식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 및 영양 관련 규제 강화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술 지원 확

대 및 글로벌 수출 인증 확대 등 정책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구축과 프
리미엄 제품 개발이 필수적임. 정책적으로는 영양표시 지원, 고령친화 및 케어푸드 제도 연계, K-푸드 
수출 지원 고도화, 푸드테크법 기반 R&D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6년부터 모든 가공식품에 대한 단계적 영양표시 의무화 시행 계획, 나트륨·당

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과 위생점검 강화 예고,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 개편안(1월)의 ‘튼튼 먹거리 매장’ 

시범사업 운영 및 ‘튼튼 먹거리 인증제도’ 추진 등으로 간편식에 대한 향후 저당, 저나트륨, 균형 영양형 

제품 개발 필요성 증대

	-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친화 및 케어푸드 사업 확대와 푸드테크법시행령(2025) 기반 정책 지원(R&D, 

수출 지원, 인력 양성 등) 계획 

[이계임 명예선임연구위원, 주준형 연구원]



⑤ 온라인 플랫폼 확산에 따른 식품산업 변화, 다양한 이슈 부상
	● 온라인 식품시장은 엔데믹 이후에도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지 않고 성장을 지속하며 구조적으로 고착

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식품기업의 유통 전략, 플랫폼 간 경쟁 구도, 물류·배송 체계, 

소비자의 구매행태 등 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와 새로운 이슈가 부상하고 있음.

온라인 플랫폼 확산 현황

	● 온라인 시장은 2020년 이전까지 디지털 인프라 발전에 따라 완만한 성장세를 보여왔으나 팬데믹 기

간(2020~2022년) 비대면 거래 수요가 급증하면서 성장 속도가 크게 빨라짐. 온라인쇼핑몰 거래액

은 2019년 137조 원에서 2020년 158조 원으로 한 해 만에 16% 가까이 증가했고, 2021년에는 

193조 원을 기록해 2년 만에 40% 넘게 늘어남. 엔데믹 전환 이후 증가율은 한 자릿수대로 둔화되었

으나 거래 규모 자체는 감소 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4년에는 259조 원에 달함.

	● 온라인 거래 규모 확대의 이면에는 소비자 이용행태의 근본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음. 소비자의 인터넷

쇼핑 이용률은 2019년 64.1%에서 2024년 78.6%로 상승하여, 5년 사이 15%p 가까이 높아짐. 특

히 코로나19라는 외부 충격이 완화된 이후에도 온라인 소비행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지 않

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채널이 일상적인 구매 경로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음.

	l 온라인쇼핑몰 거래액 및 소비자 온라인 쇼핑 이용률  	 단위: 조 원,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4

거래액 136.6 158.3 192.7 216.2 259.4

이용률 64.1 69.9 73.7 73.7 78.6

자료: 국가데이터처, 「온라인쇼핑동향조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콜드체인 시설 확충과 새벽·당일 배송 서비스 확산으로 신선·냉장·냉동 식품의 장거리 배송이 가능해

짐. 이에 따라 가공식품 위주였던 온라인 식품시장이 신선식품·간편식 등으로 취급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2024년 기준 온라인 식품(음식료품+농축수산물) 거래액은 약 47조 원에 달하며, 이는 2017

년(약 10조 원)의 4배를 넘는 수준임. 전체 온라인 쇼핑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1.1%에서 18.3%로 꾸준히 확대됨.

	l 온라인쇼핑몰 식품 거래액 및 비중 추이	 단위: 조 원, %

주 1) ‌�온라인쇼핑몰: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온라인몰이라고 하며, 온라인몰의 거래대상은 가계, 기업, 정부 등이 있음”

     2) 거래액: 조사대상 월 1개월 동안 해당 몰(URL)에서 판매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 거래액(거래성사금액)

     3) 음식료품: 공산품류(커피, 차, 음료, 생수, 설탕, 식용유, 분유 등), 김치, 장류 및 장아찌류 등

         농축수산물: 곡물, 육류, 어류, 채소, 과실, 신선식품류 등

자료: ‌�국가데이터처, 「온라인쇼핑동향조사」, 2025.11, 2026.01.08, 온라인쇼핑몰 취급상품범위별/상품군별거래액;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온라인 시장 확대의 식품산업 영향과 대응과제」, 출간예정

식품산업 변화

	● 온라인 비중이 커지면서 식품기업의 유통 전략도 변화하고 있음. 플랫폼 수수료 부담과 정산 지연 문

제를 완화하기 위해 CJ더마켓·칠성몰·정관장몰 등 자사 직영몰(D2C)을 확대하는 추세임. 이를 통해 

대형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고객 데이터 확보와 브랜드 경험 강화를 꾀하고 있음.

	● 국내 온라인 식품시장은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규모의 경제를 갖춘 소수 대형 플랫폼

을 중심으로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소매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Top3 기업(쿠

팡·네이버·신세계)의 점유율은 2017년 29.7%에서 2024년 52.8%로 상승함. 특히 물류·배송 인프

라와 플랫폼 운영 역량을 확보한 쿠팡의 경우 2024년 소매판매액 기준 시장 점유율 약 23%를 기록

하였음.

	l 기업별 소매 전자상거래 시장 집중도	 단위: %

주 1) 판매세 제외 소매판매액 기준 기업 점유율

    2) ‌�Top3(쿠팡·네이버·신세계), 그 외(SK텔레콤·알파벳·롯데·카카오·티몬·무신사·아마존·GS홀딩스·CJ ENM·애플·컬리·

크로키닷컴·NS쇼핑·홈플러스·야놀자·버킷플레이스·CJ올리브영·인터파크·이베이·GS홈쇼핑·기타)

자료: 유로모니터 PASSPOR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온라인 시장 확대의 식품산업 영향과 대응과제」, 출간예정

	●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C-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경쟁 구조가 한층 복합화되고 있음. 알

리익스프레스는 2024년 3월부터 과일·채소·수산물·축산물 등 신선식품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그간 

국내 플랫폼이 경쟁우위를 유지해 온 신선식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함. 해당 플랫폼의 

경우 2024년 2월 월간 사용자 수 (MAU)에서 쿠팡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이용되는 종합 쇼핑몰로 

나타났으며, 테무 또한 3위인 11번가에 이어 네 번째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플랫폼으로 등극함.새벽

배송, 당일배송, 퀵커머스(Quick Commerce) 등 배송 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식품의 온라인 거래

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음. 물류센터 자동화, 콜드체인 구축, 수요예측 및 재고관리를 위한 데이터 분

석 역량이 온라인 식품 유통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음.

	● 온라인 식품시장의 성장은 소비자의 경제적·물리적 식품 접근성에 복합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2024년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에서는 온라인 소비 확대가 공급자 간 경쟁 촉진과 비

용 절감을 통해 물가 안정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분석함. 또한 시간·공간 제약 없이 상시 주문이 가능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나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 개선 효과도 나타남. 다만 디지털 기기 보유·활용

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나 배송 인프라가 미흡한 지역 거주자에게는 온라인 채널 자체가 또 다른 장

벽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형태의 식품 사막(food desert)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슈와 전망

	● 온라인 플랫폼 확산에 따라 식품산업이 변화하여 공급자 간 경쟁촉진을 통한 물가 안정 기여, 소비자

의 식품 구매 편리성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한편, 새로운 유통 채널 확대로 인한 이슈가 있음. 

	●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거래 공정성 관련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플랫폼이 입점 업체

에 부과하는 수수료와 긴 정산 주기가 중소 식품기업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일부 제

조사는 자체 온라인몰 강화나 복수 채널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최근에는 대형 플랫폼이 저체중아용 

특수분유 재고를 대량 매입한 뒤 가격을 60% 이상 인상해 판매한 사례가 불거지면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타 상품의 긍정적 리뷰를 가져와 사용하는 리뷰 조작 문제도 소비자

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대형 플랫폼에 방대한 소비 데이터가 집중되면서 정보 유출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음. 최근 발생한 대

형 플랫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소수 사업자에 데이터가 집중되는 구조에 대한 우

려가 제기되고 있음. 「2024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이 개인정보를 

적절히 관리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전체의 42%에 불과해 플랫폼의 보안 투자 확대와 관리 체계 

강화가 요구됨.

	● 비대면 거래 특성상 소비자는 이미지·리뷰·별점 등에 의존해 구매를 결정하게 되어 정보 비대칭 문제

가 발생함. 배송 과정에서의 온도 관리 미흡, 허위·과대 광고 등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식품의

약품안전처의 집중점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불법 광고와 무허가 유통 등 

773건이 적발됨. 최근에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모조품이 대형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도 발생

해 온라인 채널에서의 식품 진위 확인과 품질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온라인 거래 확대에 따른 환경 부담도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

는 2000년대 초반 2~5회 수준에서 2023년 178회로 급증함. 온라인 식품 유통 과정에서 과대포장, 

다중 포장재 사용, 아이스팩·보냉재 폐기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재사용 포

장재 도입, 친환경 보냉재 개발 등 업계 차원의 노력도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

러 있음.

	● MZ세대의 주요 소비층 부상, 맞벌이 가구 증가, 1인 가구 확산 등 인구·사회 구조 변화는 온라인 식

품시장의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됨.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는 국내 온라인 식품 매출이 

2029년 약 37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온라인 매출 성장률(연평균 

6%대)을 상회하는 수준임. 다만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플랫폼 수수료 갈등 지속 여부에 따라 

성장 속도는 달라질 수 있음.

	● 온라인 식품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하여 주요 유통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새로운 거래

방식에 의해 거래 공정성, 식품안전, 개인정보 보호, 환경 부담 등 다양한 과제가 도출되었음. 향후 온

라인 식품시장이 소비자 신뢰 기반하에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양적성장 이외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소비자 신뢰 확보, 지속가능한 유통체계 구축 등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함. 

[최윤영 부연구위원]



⑥ 외식수요 정체와 비용 압박이 재편하는 외식산업
	● 국내 외식산업은 일상 소비와 밀접하게 연관된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이며, 수요 정체와 비용 상승이

라는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함.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 인구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외식 소비는 정

체되고 있으며, 원재료와 인건비 상승은 외식업의 수익 구조를 압박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외식산업 전반의 구조적 재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여건 변화와 동향

	● 앤데믹 이후 전체 외식업과 사업체당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2023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사업체 수는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외식업계 매출액과 사업체당 매출액은 2024년 198조 9천억 원과 2억 4천만 원으로 2020년 이후 지

속 증가하고 있으나, 2023년 이후 증가세 둔화

	- 사업체 수는 2020년 80만 4천 개소에서 2024년 78만 9천 개소로 감소

	l 국내 외식업 매출액 및 사업체 수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각 연도.

	●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은 지출에 신중해지고 있으며, 외식 소비 의향 역시 

이전보다 감소하는 경향임. 

	●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 압박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여전히 높은 체감물가와 

그동안 누적된 물가 상승 영향으로 인해 국내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외식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 외식 횟수를 줄이

거나 저렴한 메뉴를 선택하는 경향 확대

	- 가정간편식(HMR), 밀키트, 편의점 식품 등 외식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군 시장이 확대되면서 외식수

요 분산

	- 한편, 단순한 식사가 아닌 경험과 건강, 미식적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패턴이 확산하면서 프리미엄 수

요 확대 

	l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 각년도.

	● 배달앱 사용이 일상화되고, 판매 채널이 매장 중심에서 배달·포장으로 병행되면서 판매방식에서도 변

화가 나타나고 있음. 

	- 외식업체 중 30%가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으며, 배달 대행을 이용하는 외식업체 비중은 29.4% 

	- 배달·테이크아웃 비중은 2024년 24.6%에서 2025년 25.1%로 증가하였고, 외식업 서비스 유형도 

배달·테이크아웃 비중이 48.1%에서 48.5%로 확대  

	-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매장 중심의 가족 단위 외식 대신 배달·테이크아웃 소비가 확대되고 있으며, 

성인과 청소년 모두 절반가량이 ‘주 1회 이상’ 배달·테이크아웃을 이용하여 외식 

	● 외식업 운영비용은 크게 식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에너지 비용, 플랫폼 수수료 등으로 구성됨. 최근 

몇 년 사이 대부분의 운영비용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외식업의 경영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농축수산물물가지수는 2019년 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식업체 부

담 가중

	- 외식산업 식재료 원가지수는 2023년 3분기 143.68 이후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5년 4분기 137.00으로 절대적인 지수는 여전히 100.00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

	l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조사. 각년도

	● 외식업에서 인건비는 비용관리와 서비스 품질, 운영 효율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며, 수익

성과 고객 만족도를 동시에 좌우함.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됨에 따라 외식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결과(2025),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76.3%로 나타남. 최저임금은 2025년 1만 원(10,030원)을 돌파하였고, 2026년에는 10,320원으

로 전년 대비 2.9% 인상 

	● 외식업 운영방식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최근 외식업체는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반 주문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외식업체 디지털 기반 주문 시스템 도입률은 2021년 4.5%에서 2025년 13.0%로 약 3배 확대

전망과 대응 방향

	● 외식수요 정체와 비용 상승이라는 환경 속에서 외식업은 포장·배달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매장 

중심 외식에서 배달·테이크아웃 중심으로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외식업계는 수익성 개선

을 위해 테이크아웃·배달 등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음. 

	● 외식업계는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혁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음. 인력난 해소 

및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원격 웨이팅 애플리케이션 활용, 홀과 주방 내 

조리·서빙을 담당하는 푸드 로봇(Food Robot) 도입 등 주문·조리·서빙 단계 전반에서 무인화 솔루

션과 푸드테크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음. 또한, 온라인 주문 시스템과 배달 플랫폼 도입을 통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 소비자들은 평소에는 가성비를 중시하는 저가형 외식 옵션을 선호하지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고급 레스토랑과 특급호텔 뷔페의 수요도 증가하면서 외식시장 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고물가 영향으로 무한 리필·뷔페, 저가 커피, 반값 피자·치킨 등 가성비 업종이 주목받으며 성장

	- 한편, 건강, 웰빙, 미식 경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프리미엄 외식 시장도 동시에 성장

	● 식재료비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상승에 의한 외식업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식업의 수익성 

구조 개선을 위한 대응이 필요함. 

	- 노동력 대체를 위한 조리·서빙 자동화 기기, 키오스크 등 푸드테크 도입·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 로컬푸드 연계 및 직거래 활성화 대책이나 전처리 식재료 확대 등 외식업 식재료 공급망 효율성 제고 

기반 조성 

	● 소비 양극화가 확대됨에 따라 업종별 맞춤형 진흥 정책을 수립하고 ‘The외식 나침반’과 같은 지능형 

외식경영 분석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최적화된 경영 솔루션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박성진 연구위원]



⑦ K-푸드 세계화 성숙기 진입과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 K-푸드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달성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음. 이는 K-푸드 세계화가 외연적

으로 확대되어 본격적인 수출성장 시대에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함. 이제 K-푸드 세계화의 성숙기 진

입 및 안정적 성장 시대를 정착시키기 위해 신선농식품과 가공식품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수출구

조 전환 및 차별화 전략을 모색하고, 식품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최근 동향

	● K-푸드 수출액은 102.4억 달러를 기록하여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대하고 성장산업으로 부상하

고 있음. 최근 K-푸드 수출구조를 살펴보면 성장의 중심축이 점차 가공식품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음. 품목 부류별로 신선농식품 수출은 15억 달러로 연평균 3.8% 증가했으나 2022년 이

후 성장세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반면, 가공식품은 최근 3년간 5.0~10.5%의 높은 수출증

가율을 기록하며 K-푸드 전체 수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신선농식품은 국내 농업이 영세한 생산 규모와 내수공급 중심의 생산 체계, 기후 변화에 따른 단수 변

동성 등으로 인해 수출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는데 제약이 있음. 반면, 가공식품은 원료확보의 유연

성이 신선농식품에 비해 높은 편이며, 생산기술 고도화와 제품 차별화를 통해 글로벌 소비 수요를 창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확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큼. 

	l K-푸드 부류별 수출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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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신선 가공

(단위: 백만달러)

수출액

연도

주 1) 수출액은 Kati(2026.3.6) 기준이며, 농식품부 발표 수출액은(26.1.12) 104.2억 달러임, 

    2) 총계는 총수출액, 신선은 신선농식품 수출액, 가공은 가공식품 수출액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http://www.kati.net), 검색일: 2026.3.6).

	● 한국 농식품의 3대 수출시장(미국, 중국, 일본) 수출 비중은 2025년 기준 45.8%로 과거 10년 전

(2015년 46.6%)에 비해 큰 변화가 없으나, 10대 수출시장 비중은 2015년 74.7%에서 2025년 

70.0%로 낮아졌음. 한편, 농식품 수출금액이 과거 10년 전 상위 20위권 밖에 위치했던 몽골, 영국, 

독일은 2025년 20위권 안으로 진입하여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수출대상국 중 1천만 

달러 이상 수출한 국가는 2015년 45개에서 2025년 52개로 증가하여 시장 저변이 확대되는 긍정

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K-푸드 수출품목 구조를 살펴보면, 가공식품 중심의 성장과 함께 일부 품목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

는 특징이 나타남. 신선농식품의 주요 수출품목은 김치, 닭고기, 쌀, 포도, 딸기 등이며, 가공식품에는 

라면, 조제식료품, 음료, 소스제품, 곡류조제품 등이 수출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수출액 상위 5개 품목의 비중은 2015년 37.4%에서 2025년 40.4%로 상승했으며, 상위 10대 품목

에 대한 비중 역시 2015년 48.0%에서 2025년 54.0%로 확대되어 수출품목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

음. 

	- 수출 상위 10대 수출 품목 중에 신선농식품은 김치 품목 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가공식품이 

포함되어, 가공식품 중심의 수출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남. 아직 수출 품목 포트폴리오가 충분히 다변화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특정 품목 의존도가 높은 수출 구조는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 있음을 시

사함. 

	- 신선농식품 중 포도, 딸기, 기타감귤류는 고당도 및 식미감 등이 우수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또한, 인삼음료, 홍삼조제품 등은 한국 전통 식품 원료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가공제품이며, 브랜드 영향력이 높은 품목임. 고품질 신선농산물과 고부가치가공 제품 중심으로 새로

운 수출성장 가능성이 존재함을 보여줌. 

	● 수출 품목을 수출 규모와 수출증가율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수출구조의 특징을 살펴보았음. 먼저, 

제1사분면에 위치한 품목들은 수출 규모가 크고 성장률이 높은 핵심 성장 품목군에 해당됨. 이 품목

군에 라면, 소스제품, 곡류조제품(즉석밥과 냉동김밥 포함), 홍삼조제품, 유자, 인삼음료 등이 있음. 

이들 품목은 해외 소비자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제품화에 성공한 품목들이며, K-푸드 수

출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전략 품목으로 평가됨. 

	- 제2사분면에는 장류 제품과 참기름 등 전통발효 식품과 기능성 식품이 포함됨. 딸기, 포도 등은 고당도

와 우수한 식미감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과일류임. 이들 품목은 스마트농업 등 고품질 생산

기반을 갖추어 우수한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반면, 제3사분면에 위치하는 품목들은 대부분 원물 형태의 농산물로 안전성 관리 어려움, 품질 및 가

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품목 특성이 있음. 이러한 품목들은 근거리 시장을 중심으로 공급 단절기

(off-season)에 수출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l K-푸드 품목별 수출규모 및 변화율	 단위: %

주 1) X축은 수출액, Y축은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의미하며 MixMax 방법에 의해 지수화된 값임. 

     2) 교차점은 수출액 평균과 성장률 0%를 기준으로 설정함.

     3) 라면은 1사분면에 제시가능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표기를 생략하였음. 

자료: 농업전망 2026.

	● 주요 수출 품목의 단가 변화를 살펴보면, K-푸드의 수출 경쟁력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음. 최근 5년간 

주요 품목의 수출 단가 연평균 변화율은 딸기와 라면이 각각 (+)4.2%, (+)3.6%로 상승세를 보임. 

수출 단가가 상승하고 수출 규모도 확대되고 있어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반면, 포도는 2021년 이후 수출액이 크게 증가했으나 연평균 가격변화율이 (-)10.2%로 나타나 수

출가격이 많이 하락함. 딸기는 안정적인 가격 흐름과 지속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향후 수출성장 가능

성이 높은 품목인 반면, 포도는 가격하락을 고려할 때 수출구조의 질적 전환이 필요한 품목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김치와 곡류조제품의 가격변화율은 비교적 큰 변동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며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가격경쟁력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여 수출성장을 견인할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됨. 

이슈 및 대응 방향 

	● 최근 국가 간 분쟁과 유가 상승 등 대외환경 변화로 인해 식품기업의 경영 여건과 K-푸드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K-푸드를 지속가능한 중장기 전략산업으로 육

성하기 위해서는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출구조의 질적 전환이 요구됨. K-푸드 세계

화의 성과를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신선농식품과 가공식품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 

	●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요인 

	- 1) 신선농식품: ① 프리미엄 품질경쟁력 ② 생산·재배 기술경쟁력 ③ 산지집단화 및 계약기반 운영시

스템 운영 시스템 구축 ④ 건강·한식트렌드에 대응 ⑤ 정부의 산지 조직화 지원 

	- 2) 가공식품: ① 글로벌 브랜드 파워(품질, 인지도) ② 제품 혁신과 현지화 전략 ③ 규모의 경제와 생산

성 향상 ④ 한류·문화 기반 마케팅 ⑤ 글로벌 가치사슬 대응 역량

	●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구조 전환 방향

	- 1) 수출 단가와 부가가치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수출 주체들이 품질관리와 안

정적 계약체계를 기반으로 고가격·고부가가치 상품 생산과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

가 있음. 신선농식품의 경우 수출조직을 통해 계약재배·수출물량 확보의 안정성 제고, 프리미엄 브랜드 

산지 육성, 품질규격화 및 관리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 고부가가치 수출품목 비중 확대가 필요함. 기능성·건강식, K-발효식품의 고급화를 통해 세계 식품

산업 성장 트렌드를 반영한 수출상품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중심의 수출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3)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에 대응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함. 이를 위해 저품위·저부가가치 농식품 

수출구조를 개선하여 프리미엄 상품군 수출 비중을 확대하고, 디지털 마케팅 고도화와 ESG·규제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4) 국가차원의 통합 브랜드 전략을 통해 K-푸드의 프리미엄 이미지와 품질 투명성을제고할 필요가 있음. 

[김경필 선임연구위원]


